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FCC 휘발유, 교통세 면제 “가뿐”
재경부, 완제품 아닌 반제품으로 유권해석 … 3000억원 세금부담 면제

국제유가 상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정유4사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를 모면

해 겹경사를 맞고 있다.

재정경제부는 최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동상촉매분해(FCC) 휘발유

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

밝혔다.

이에 따라 LG-Caltex정유, SK, 현대Oil-Bank, 인천정유 등 4개 정유기업들은 FCC 휘발유 수입 때 교통세

를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수입한 물량에 대한 3000억원의 교통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도 추징되지 않는다.

또 2년 동안 FCC 수입분에 대해 7%의 높은 관세율을 소급해서 적용받고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는 부담을 덜 

전망이다.

FCC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와 성분이 거의 유사해 차량 운행도 가능하지만 옥탄가 등 산업자원부의 휘발유 

품질기준에 일부 미달돼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된 후 휘발유로 판매되고 있다.

관세청은 최근 LG정유 등 4개 정유기업들이 휘발유나 다름 없는 FCC 휘발유를 수입하면서 교통세를 내지 

않았다며 2002-2004년 수입된 FCC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1조5000억원과 불성실 신고 가산세 3000억원의 추징

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.

관세청은 또 정유기업들이 2002-2004년 동안 FCC 휘발유를 수입하면서 반제품으로 신고하고 적정 관세율

보다 2%p 낮은 5%만 냈다고 보고 FCC 휘발유가 완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자체심의를 벌이고 있다.

재경부는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온 후 2개월간 예규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으며 3차례의 회의

를 연 끝에 산자부의 석유품질 기준에 따라 FCC 휘발유는 휘발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.

관세청은“재경부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FCC 휘발유가 완제품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, 재경부와 반드시 

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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